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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강  세계의 시작과 신들의 전쟁

1.� 세계의�시작

1)� 카오스,� 에로스,� 가이아

헤시오도스의 서사시 신들의 계보에 따르면, 태초에 가장 먼저 생겨난 것은 카오스이다. ‘카

오스’는 원래 ‘큰 틈’, 즉 넓고 넓은 허공이다. 그 다음에 생긴 것은 가이아(땅)와 에로스(사랑)

이다. 여기서 카오스는 원초적 공간, 또는 분리의 원리이고, 가이아는 모든 것의 원재료이며, 에

로스는 결합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.

2)� 카오스의�자손들

카오스에게서는 뉙스(밤)와 에레보스(어둠)가 생겨난다. 이 둘은 결합해서 아이테르(창공)와 헤

메라(낮)을 낳는다.

뉙스(밤)는 죽음, 운명, 고통 따위의 추상적이고 부정적인 개념들을 많이 낳고, 그 자식 중 에리

스(불화) 역시 전쟁, 굶주림, 살인 따위의 더욱 부정적인 개념들을 낳는다.

3)� 가이아의�자식들

가이아는 우선 혼자서, 하늘(우라노스), 산(우레아), 바다(폰토스)같이 이 세상을 구성하는 자연

물들을 낳는다.

가이아는 우라노스와 짝을 지어 자식들을 계속 낳는다. 열두 명의 티탄들, 눈이 하나뿐인 퀴클

롭스들, 백 개의 팔과 쉰 개의 머리를 가진 세 명의 헤카톤케이레스 등이다.

4)� 하늘과�땅의� 분리

우라노스는 태어난 자식들을 모두 가이아 깊은 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다. 그러자 가이아는 막

내인 크로노스를 시켜, 강철 낫으로 우라노스의 성기를 자르게 한다.

이 신화는 하늘과 땅이 분리된 사건을 그린 것이다(분리신화). 그 이전에는 우라노스와 가이아

가 성적인 결합상태로 계속 붙어 있었다.

5)� 아프로디테의�탄생

우라노스의 피는 땅에 떨어져 거기서 복수의 여신들(에리뉘에스)과 거인들, 그리고 물푸레나무 

요정들이 태어난다. 한편 바다로 떨어진 우라노스의 성기에서는 아프로디테 여신이 태어난다. 

(하지만 아프로디테가 제우스와 디오네 사이에 난 딸이라는 설도 있다.)

에리뉘에스는 가족 간의 폭력을 복수하는 여신들이며, 거인족들은 올륌포스의 신들과 전쟁을 벌

였다고 한다. 물푸레나무의 요정들에게서는 청동시대의 인간들이 태어났다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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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� 올륌포스�신들의�탄생과�신들의�전쟁

이제 세계의 우두머리가 된 것은 크로노스였다. 그는 자신의 누이인 레아를 아내로 취하여 올륌

포스 신들 중에서 윗세대, 즉 제우스, 포세이돈, 하데스와, 헤라, 데메테르, 헤스티아를 낳는다.

1)� 제� 자식을�삼키는�크로노스

그런데 크로노스는 자기 자식들이 태어나는 대로 모두 삼켜버린다. 그것을 본 레아는 제우스가 

태어났을 때 돌을 강보에 싸서 아기인 것처럼 넘겨주고, 아기는 빼돌려서 크레테의 동굴에서 몰

래 키운다. 제우스는 얼른 자라서 큰 힘을 갖추게 된다. 그리고 계략을 사용하여 크로노스가 삼

킨 자식들을 다시 토하게 만든다. 제일 먼저 토해져 나온 것은 제우스 대신 삼켰던 돌인데, 이 

돌은 세계의 중심지를 상징하여 델포이에 모셔졌다.

2)� 티탄들과의�전쟁

제우스가 크로노스를 몰아낼 때, 제우스 세대의 신들과 그 윗세대 신들인 티탄족 사이에 전쟁이 

있었다. 이 전쟁은 10년 동안 계속되었는데, 마지막에 올륌포스 신들이 우라노스의 자식들 중, 

퀴클롭스들과 헤카톤케이레스들을 풀어주고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한다. 퀴클롭스들은 제우스에

게 천둥, 번개, 벼락을 주었고, 헤카톤케이레스들은 백 개의 팔로 돌과 불을 던지며 앞장서서 

싸웠다. 이로써 올륌포스 신들이 승리하게 된다.

3)� 튀폰과의�전쟁

제우스는 최고 통치자가 되기에 앞서 튀폰(튀포에우스)과도 겨뤄야 했다. 튀폰은 머리가 하늘의 

별들에 부딪힐 정도로 덩치가 크고, 그의 어깨에는 백 개의 뱀 머리가 나있으며, 눈에서는 불이 

번쩍이는 괴물이었다. 그는 가이아가 타르타로스와 결합해서 낳았다고 한다.

처음에 제우스는 튀폰에게 부상을 입히고 이긴 줄 알았지만, 오히려 그에게 붙잡혀서 온 몸의 

건(腱)이 끊기고 동굴에 갇히게 된다. 하지만 헤르메스가 그 끊긴 건을 훔쳐내어 다시 붙여주었

고, 결국 제우스는 튀폰을 제압한다.

3.� 판도라와�인간의�다섯�시대

1)� 프로메테우스와�판도라

판도라의 상자(단지) 얘기는 인간이 왜 고생스럽게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중 하나이다. 신들

과 인간들이 따로 살게 되었을 때 프로메테우스가 속임수를 써서, 인간들은 좋은 고기를 얻게 하

고 신들에게는 쓸모없는 뼈를 받게 만들었다. 제우스는 분노하여 불을 숨기지만 프로메테우스는 

불마저 훔쳐다가 인간에게 준다. 그래서 제우스는 여자를 만들어 인간들에게 복수하기로 한다.

헤시오도스는 두 가지 판본을 전하는데, 약간 단순한 판본에서는 여자에게 특별한 이름이 없고 단

지를 가져오지도 않아서 그냥 여성 자체가 ‘사랑스런 재앙’으로 되어 있다. 반면 좀더 강한 판본

에는 여러 신들이 모여 이 여성에게 선물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. 그래서 그녀의 이름이 판도

라(모든 신의 선물)가 되었다. 이 여인은 단지를 하나 들고 나타났는데, 거기에는 온갖 질병과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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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이 가득했다. 프로메테우스의 형제인 에피메테우스가 그녀를 받아들였고, 판도라는 단지를 열었

다. 그러자 거기서 나쁜 것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후로 인간들은 괴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.

2)� 인간의�다섯� 시대

인간들이 왜 괴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다른 설명은 인간의 다섯 시대 이야기다. 인간

들에게 처음에는 황금시대가 있었고, 그 다음에는 은 시대, 다음에 청동시대, 영웅시대, 마지막

으로 철 시대가 이어지는데,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철 시대라는 것이다. 이것은 인간들의 종

족이 점차로 질이 떨어져 가고, 그들의 생활 환경과 행복함도 점차 악화된다는 것으로, 일종의 

‘퇴행사관’이다.

이 다섯 시대 중 영웅시대는 그 전 시대보다 조금 나은 인간들이 살던 시대인데, 이 시대는 헤

시오도스가 만들어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. 전 시대보다 훌륭한 인간들이 사는데다가, 이름도 

금속을 따르지 않았다.


